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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융합연구이다. J도 소재 3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303부의 설문지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지료 분석은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신건강과는 각각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스트레스 

정도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은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

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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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convergence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ddiction to smartphones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 stress level and mental health as the 

parameters. The subjects were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J province, and 303 

questionnaires were used as the data for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pathway analysis by SPSS and AMOS. As a result, addiction to smartphones 

showed negative (-) correlation with self-esteem,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while showing positive 

(+) correlation with stress level. In addition, the addiction to smartphones has an influence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 stress level and mental health as the parameter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prevent and manage 

addiction to smartphones, relieve stress and promote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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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은 전화기의 기능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디지털콘텐츠, 카메라, 동영상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현대인에게는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다[1,2]. 

스마트폰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생활의 

편리함과 흥미를 더하는 순기능이 있으나[3,4] 지나친 몰

입이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스마트폰 중독 등의 부작용을 가

져오게 된다[5,6]. 대학생의 경우 특히 부모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시간적 활용이 자유로워지면서 스마트폰

에 많은 시간 노출 되며[7]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대학

생의 약 7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감 또

는 답답함을 느끼는 등 일종의 금단증상을 보이며[8,9]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

련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은 자아존중

감과 관련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하여 중독적인 

행동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게 

된다[10].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삶에 임하며 만족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직업적 확신과 자기발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11,12]. 자기효능감도 스

마트폰 중독의 변인으로 작용하는데 자기효능감이란 자

신이 가치를 두고 선택한 특정 활동을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13,14] 스마트폰 중독 

상태일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이 높다면 스마트폰 중독으

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15]. 스트레스

와 정신건강 역시 스마트폰의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16,17] 대학생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로 

생활환경과 심리적인 면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므

로[18]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에서 심리적 갈등과 고민

을 회피하거나 어려움을 잊기 위해 스마트폰에 몰입하기

도 한다. 스마트폰 중독은 또한 정신적 건강 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며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은 사

람이 낮은 사람보다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3].

한편, 선행연구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양경미(2016)와 박민수(2013)의 

연구[12,19] 및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감이 낮아진다는 오주(2015)와 박영주, 장문영(2015)의 

연구[20,21]를 비롯하여 스마트폰 중독과 자아존중감 또

는 자아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시행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자아존

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실시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정도, 스트레스 정도,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파악

한다.

2)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정도, 스트레스 정도,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3)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4)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5)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이 스트레스와 정신 건

강을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스트레스 정도,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이의 상관관계 파악 

및 스마트폰 중독이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융합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J도의 3개 대학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21일부터 2016년 4

월 6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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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5, 검정력 .95, 유효값 .05로 산출된 Z

기각역 1.96, 총 표본크기 214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305명을 임의표집 하였다.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2

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303명(96.6%)의 설문지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303명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013년도에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

단척도를 사용하였다[22]. 스마트폰 중독 측정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문항 간 내

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로젠버그가 1965

년에 개발하고(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23]

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2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을 대상으로 측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총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82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김아영과  차정

은이 개발하고(1996)[25] 김아영(1997)[26]이 일부 수정

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24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 계

수 Cronbach's α=.87이었다.

2.3.4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Cohen, Kamarck & 

Mermelstein(1983)[2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스

트레스 정도 측정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계수 Cronbach's α는 .80

이었다.

2.3.5 정신건강
정신건강 측정 도구는 김동일, 안의현(2006)[28]이 개

발하고 김동일 외(2006)[29]이 타당화한 NEO-PAS 청소

년 성격겸사 중 스마트폰 중독과 상관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되는 4개의 하위척도인 우울, 불안, 충동, 공격성에 대

해 각각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은 32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

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역코

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높음을 의미

하며, 본 연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95이었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정도, 스트레스 정

도,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알아보

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정도, 스트레스 정

도,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

석(입력방법)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

석(입력방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스마트폰 중독이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 건강

을 매개로 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 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를 알아보기 위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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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Economic 
status

smartphone
Addictions 

Stress 
level

Mental 
Health

Self
-esteem

Self
-efficacy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1 .323** .136* -.180** -.149** .172** .273** .222**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323** 1 .359** -.171** -.306** .359** .323** .240**

Economic status .136* .359** 1 -.048 -.185** .212** .136* .129*

smartphone
Addictions 

-.180** -.171** -.048 1 .368** -.515** -.243** -.370**

Stress 
level

-.149** -.306** -.185** .368** 1 -.626** -.418** -.388**

Mental Health .172** .359** .212** -.515** -.626** 1 .501** .507**

Self
-esteem

.273** .323** .136* -.243** -.418** .501** 1 .592**

Self
-efficacy

.222** .240** .129* -.370** -.388** .507** .592**
1

* p<.05, ** p<.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303)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84명(27.7%), 

여학생 219명(72.3%)이며, 학교생활만족도는 불만족 38

명(12.5%), 만족 170명(56.1%), 매우 만족 95명(31.4%)로 

나타났다. 가정생활만족도는 불만족 11명(3.6%), 만족 

111명(36.6%), 매우 만족 181명(59.7%)로 나타났고 경제

수준은 낮다 59명(19.5%), 보통 208명(68.6%), 높다 36명

(11.9%)로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84 27.7

Female 219 72.3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Unsatisfied 38 12.5

Satisfied 170 56.1

Very Satisfied 95 31.4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Unsatisfied 11 3.6

satisfied 111 36.7

Very satisfied 181  59.7

Economic status

Low 59 19.5

Medium 208 68.6

High 36 11.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3)

3.2 스마트폰 중독, 스트레스 정도,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수준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평균 2.72(±.67),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83(±.67), 정신건강 수준은 평균 

2.99(±.54), 자아존중감 수준은 평균 3.46(±.55), 자기효능

감 수준은 평균 3.09(±.40)로 나타났다<Table 2>.

　 Min Max M(±SD)
smartphone
Addictions 

1.00 .4.73 2.72(±.67)

Stress level 1.30 4.20 2.83(±.50)

Mental Health 1.66 4.00 2.99(±.54)

Self-esteem 1.90 5.00 3.46(±.55)

Self-efficacy 1.71 4.92 3.09(±.40)

<Table 2> Level of Variables

3.3 스마트폰 중독, 스트레스 정도,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과 스트레스 정도는 정

(+)의 상관관계(r=.368, p<.01),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

강은 음(-)의 상관관계(r=-.515, p<.01), 스마트폰 중독과 

자아존중감은 음(-)의 상관관계(r=-.243, p<.01), 스마트

폰 중독과 자기효능감은 음(-)의 상관관계(r=-.370, p<.01)

가 있었으며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건강은 음(-)의 상관

관계(r=-.626, p<.01), 스트레스 정도와 자아존중감은 음

(-)의 상관관계(r=-.418, p<.01), 스트레스 정도와 자기효

능감은 음(-)의 상관관계(r=-.388, p<.01), 정신건강과 자

아존중감은 정(+)의 상관관계(r=.501, p<.01)가 있었으며, 

정신건강과 자기효능감은 정(+)의 상관관계(r=.507, p<.01),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정(+)의 상관관계(r=.592,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가정만

족도(r=.323, p<.01), 학교만족도(r=.273, p<.01), 경제수

준(r=.136, p<.05)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가정만족도(r=.240, p<.01), 학교

만족도(r=.222, p<.01), 경제수준(r=.129, p<.05)과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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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2.465 .318 　 7.743 .000

F=20.640***

=.295

Adj=.281, 
DW=1.928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064 .029 .116 2.229 .027

*
1.138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012 .029 .023 .399 .690 1.379

Economic 
status

.004 .034 .007 .130 .897 1.167

smartphone
Addictions 

-.077 .035 -.129 -2.240 .026
*

1.395

Stress
 level

-.077 .051 -.095 -1.497 .135 1.676

Mental 
Health

.264 .052 .352 5.029 .000
***

2.054

* p<.05,  *** p<.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Variables of Self-efficacy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2.087 .431 　 4.847 .000

F=22.501
***

=.313

Adj=.299, 
DW=2.133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124 .039 .165 3.209 .001** 1.138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076 .039 .109 1.930 .055 1.379

Economic 
status

-.027 .047 -.030 -.570 .569 1.167

smartphone
Addictions 

.041 .047 .050 .884 .378 1.395

Stress
 level

-.169 .069 -.152 -2.438 .015* 1.676

Mental Health .381 .071 .371 5.368 .000
***

2.054

* p<.05, ** p<.01, ***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Variables of Self-Esteem

3.4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에서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상관을 보인 학교

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와 경제수준을 통제하고 스

마트폰 중독정도, 스트레스 정도, 정신건강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2.501,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313

으로 31.3%의 설명력을 보였다. 일반적 특성 중 학교생

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와 경제수준을 통제한 상태에

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정

도(=-.152), 정신건강(=.37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4>.

3.5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에서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상관을 보인 학교

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와 경제수준을 통제하고 스

마트폰 중독정도, 스트레스 정도, 정신건강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

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0.640,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295로 29.5%

설명력을 보였다. 일반적 특성 중 학교생활만족도, 가정

생활만족도와 경제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스마트폰 중독정도(=-.129), 

정신건강(=.352)이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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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e S.E. C.R. P  SMC
smartphone Addictions → Stress level .272 .040 6.875 *** .368 .135

smartphone Addictions → Mental Health -.411 .039 -10.441 *** -.515 .265

smartphone Addictions → Self-esteem -.096 .031 -3.159 .002 -.161

.262Stress level → Self-esteem -.138 .062 -2.207 .027 -.125

Mental Health → Self-esteem .435 .062 6.995 *** .425

Mental Health → Self-efficacy .318 .042 7.622 *** .423 .275

 * p<.05 ** p<.01 *** p<.001

<Table 7> Regression Weights

Model fit Absolute fit index Increment fit index
X2 GFI RMSEA NFI IFI CFI

Parameter p≥.05 ≥.90 ≤.05 ≥.90 ≥.90 ≥.90

Estimated
models

X2=3.031, df=2, P=.220 .996 .041 .994 .998 .998

Note. GFI: Goodness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 Normed fit index,            
      IFI: Incremental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Table 6> Goodness-of-Fit Model

3.6 스마트폰 중독이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건

강을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이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 건강을 매개

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Fig. 1].

[Fig. 1] Structure Model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구조 모형에 대한 

절대적합지수의 경우 값(=3.031, df=2), 증분적합

지수인 표준적합지수(NFI)가 0.994, 비교준적합지수(IFI)

는 .998, 상대적합지수(CFI) .998으로 전반적인 구조모형

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분석결과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

는 영향력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368(C.R.=6.875, p<.001)

으로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정

(+)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 경로에서 스트레스 정도의 SMC는 0.135로 나타

나 스마트 중독정도가 스트레스 정도를 13.5% 정도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515(C.R.=-10.441, 

p<.001)으로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음

(-)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 경로에서 정신건강의 SMC는 0.265로 나타나 스

마트 중독정도가 정신건강을 26.5% 정도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161(C.R.=-3.159, p=.002)

으로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정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표준화 경로계수

는 -0.125(C.R.=-2.207, p=.027)로 스트레스 정도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력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425(C.R.=6.995, p<.001)으로 

정신건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경로에서 자아

존중감의 SMC는 0.262로 나타나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

건강이 자아존중감을 26.2%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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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artphone Addictions → Stress level 0.368*** 0.368**

smartphone Addictions → Mental Health -0.515
***

-0.515
**

smartphone Addictions → Self-esteem -0.265** -0.265**

smartphone Addictions → Self-efficacy -0.161** -0.218** -0.379**

Stress level → Self-esteem -0.125
*

-0.125
*

Mental Health → Self-esteem 0.425*** 0.425**

Mental Health → Self-efficacy 0.423*** 0.423**

* p<.05 ** p<.01 *** p<.001

<Table 8> Effect Factorization Results

났다. 정신건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423(C.R.=7.622, p<.001)으로 정신건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러한 경로에서 자기효능

감의 SMC는 0.275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정신

건강이 자기효능감을 27.5%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7>.

각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는 <Table 8>

과 같고 모두 표준화 값으로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스트레스 정도(.368, p<.001), 정

신건강(-.515, p<.001), 자기효능감(-.161, p=.002)에 직접

적인 효과가 있으며 자아존중감(-.265, p=.016), 자기효능

감(-.218. p=.011)에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스트레스 정도

는 자아존중감(-.125, p=.027)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정신건강은 자아존중감(.425, p<.001), 자기효능감(.423, 

p<.001)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고 자기효능감에는 스마

트폰 중독정도와 정신건강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효과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는 없

지만,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한 매개효과

가 있었으며,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정신건강을 매개로 하여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크기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융합연구이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스트레

스 정도는 각각 평균 2.72와 2.83, 정신건강 수준은 평균 

2.99, 자아존중감 수준은 평균 3.46, 자기효능감 수준은 

평균 3.09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과 자아존중감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중

독과 자기효능감 역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경미(2016)와 박민수(2013)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져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고[12,19] 오주(2015)와 박영주, 장문영

(2015)은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다

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20,21]. 스

마트폰 중독과 스트레스 정도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스

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심미영(2016)과 임영숙(2016)

의 연구결과 역시 스마트폰 중독과 스트레스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18,30] 류세인, 조인숙(2015)[31]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

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다고 하였다. 스마트폰 중독과 정

신건강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스

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는 좋지 않

은 상태임을 의미하며 주지혁(2016), 유명옥 등(2014)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특히 우울의 정도

가 높아진다고 하였고[32,33], 장희정, 곽윤경(2015)은 스

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4]. 김민경(2016)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수

준은 인터넷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34] 이외에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과 심리적인 마음 상태가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35]와 스마트폰 중

독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었

다[36]. 또한,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

건강을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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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

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낮아

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스마트폰 중독 위험

군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스트레스가 높거나 정

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추후 스마트폰 중독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

어지기를 바라며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의 대학

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국내 전체 대학생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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